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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 2018. 5. 9(수) /총 5매(본문3, 참고2)

담당

부서
자동차정책과 담 당 자

∙과장 박대순, 사무관 정송이, 주무관 김병오

∙☎ (044) 201-3835, 3838, 3839

보 도 일 시
2018년 5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5. 9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…10일 공청회

온라인 의견수렴·여론조사 결과 발표…국민 62% 숫자추가방식 선호 
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

등록번호판 개선(안)에 대한 관련기관, 업계․전문가, 시민 등의 

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0일(목) 14시 국회 의원회관

에서 공청회*를 개최한다.

* (주최) 국토교통부, 국회의원 황희 (주관) 한국교통안전공단, 도로교통공단, 공공디자인재단

ㅇ 이번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속한 증가

추이와 자율차 등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

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용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,

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전문기관의 공동 연구(‘16. 10.～)와 

전문가 검토를 통해 초안*을 마련하여, 경찰청․지자체․업계 등 

관계기관 의견수렴,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

(’18. 3.) 및 전문기관의 여론조사(‘18. 4.)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

수렴하였다.

* (등록번호체계)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 또는 한글받침 추가방식

(디자인․서체) 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문양․홀로그램 등

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,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



- 2 -

□ 최근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,

ㅇ 번호체계의 경우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(총 36,103명)의

78.1%, 오프라인 응답자(유효표본 600명)의 62.1%가 선호하였으며,

경찰청 및 지자체* 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 17개 시․도 중 의견을 제출한 6개 지역(경기, 광주, 전남, 충남, 부산, 제주)이 모두 선호

<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결과 >

항 목 온라인 의견수렴 오프라인 여론조사(한국갤럽)

조사기간 '18. 3. 11. ～ 3. 25.(2주간) '18. 4. 4.～ 4. 17.(2주간)

조사대상 36,103명 유효표본 600명(18～69세)

조사방법 국토부 홈페이지
(온라인 투표)

전국 지역별 층화조사
(일대일 면접조사)

조사
결과

번호체계 숫자추가: 78.1%
한글받침추가: 21.9%

숫자추가 : 62.1%
한글받침추가: 37.9%

디자인 현행: 42.6%
변경: 57.4%

현행: 47.0%
변경: 53.0%

서체 현행: 44.5%, 변경: 51.2%,
미 선택: 4.2%

현행: 32.2%, 변경: 67.8%
* 디자인 ‘변경’ 선택한응답자에게만질문

비고 - 표본오차 95% 신뢰수준에서 ±4.0%p

ㅇ 한편, 디자인과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(국가상징문양 및 ‘한국형 FE

서체’ 도입 등)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이에 따라,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

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, 번호 확보용량 및 카메라 인식률 

등이 우수한 숫자추가 방식을 제안하고,

ㅇ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

선택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, 이후 추가 선호도조사 과정을 거쳐 

최종(안)을 제시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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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 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

서울시립대학교 김영찬 교수(前 한국교통학회장)의 주재로 경찰청,

교통․공공디자인 전문가, 언론사,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

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,

ㅇ 지자체,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

용량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미래의 자동차 운행 환경에 

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(안)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

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(안)을 

확정할 계획이다.

ㅇ 새로운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

대해 적용할 예정이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자동차정책과 정송이 사무관(☎ 044-201-38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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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1  공청회 개최계획

 공청회 개요

ㅇ (時/所) '18.05.10(목) 14:00~16:00 /국회 의원회관(2층 제1소회의실)

ㅇ (참석) 황희 의원, 국토부 제2차관, 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경찰청,

지자체, 도로교통공단, 자동차산업협회, 시민단체 등 100여명

ㅇ (주최/주관) 국토교통부․국회의원 황희 /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2

ㅇ (주요내용) 번호판 개선 추진경과 및 도출(안), 온․오프라인 

여론수렴 결과, 토론 및 의견수렴

ㅇ 토론자 : 총 7명(좌장 1, 패널 6)

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

김영찬 (좌장) 시립대 교수, 前 교통학회장 박대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

호욱진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정 강갑생 중앙일보 기자

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

구 상 국민대학교 교수

 세부 일정

시 간 내 용 비 고

13:40～14:00 ‘20 ㅇ 참석자 등록

14:00～14:10 ‘10 ㅇ 개회 및 인사말씀
황희 의원,

국토교통부 제2차관,
교통안전공단이사장

14:10～14:40 ‘20

ㅇ 주제발표

: 번호판 개선 추진경과 및 도출(안)

* 국민 여론조사 결과 포함

교통안전공단

14:40～14:50 ‘10 ㅇ 휴식

14:50～15:40 ‘50 ㅇ 패널토론
주재 : 좌장

15:40～16:00 ‘20 ㅇ 방청객 질의ㆍ답변

16:00 ㅇ 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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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2  번호판 시안별 국민 여론 수렴 결과

□ 등록체계

구분

숫자 추가 한글받침 추가

온라인 78.1 % 21.9 %

갤 럽 62.1 % 37.9 %

□ 디 자 인

구분

현행방식 변경방식

온라인 42.6 % 57.4 %

갤 럽 47.0 % 53.0 %

□ 서 체

구분

현행서체 변경서체

온라인 44.5% 51.2 %

갤 럽 32.2% 67.8 %


